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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애호가들을 위한 단독 라인업”
신세계면세점, 옥토모어·블랙아트·레미마틴 XO 나이트 한정판 국내 최초 출시

■ 피트 위스키 ‘옥토모어’ 15.2·15.3 국내 면세점 단독 런칭, 글로벌 베스트 상품 라인 마련
■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이 찾는 한정판 ‘블랙아트 10.1’ 국내 최초 공식 출시
■ 꼬냑 하우스 레미마틴의 특별 패키지 ‘XO 나이트’ 신세계면세점 단독 선보여

(신세계면세점=2025/09/19)

신세계면세점이 위스키와 꼬냑 애호가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할 글로벌 한정판 라인업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출시 제품은 브룩라디(Bruichladdich)의 슈퍼 헤비 피티드 위스키 ‘옥토모어(Octomore) 15.2’와 ‘옥토모어 15.3’, 전 세계 수집가들이 주목하는 ‘블랙아트(Black Art) 10.1’, 그리고 300년 역사의 꼬냑 하우스 레미마틴(Rémy Martin)이 새롭게 내놓은 특별 한정판 ‘XO 나이트(XO Night)’다.

국내 애호가 사이에서 ‘피트 위스키 3대장’으로 꼽히는 옥토모어는 슈퍼 헤비 피티드 콘셉트로 유명하며, 매 시리즈가 제한된 수량으로 출시돼 빠르게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 피트 위스키는 맥아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피트(천연 이탄, Peat)를 연료로 사용해 특유의 스모키한 향과 풍미를 지녀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지난해 선보인 옥토모어 14.1과 15.1 역시 약 1,500병이 세 달도 채 되지 않아 모두 판매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신세계면세점이 단독으로 선보인 옥토모어 15.2는 동일한 보리와 페놀 함량(108.2PPM)을 바탕으로 버번·와인·꼬냑 캐스크를 조합해 다층적인 풍미를 구현했으며, 옥토모어 15.3은 307.2PPM이라는 초고피트 수치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피트한 위스키’라는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면세점의 판매가가 국내 유통 가격 대비 경쟁력이 커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른 완판이 예상되고 있다.

브룩라디의 또 다른 상징적인 한정판 ‘블랙아트 10.1’도 신세계면세점을 통해 국내 최초로 출시됐다. 블랙아트 시리즈는 사용된 캐스크와 레시피가 일절 공개되지 않는 독창적인 콘셉트로, 매번 새로운 블렌딩을 선보이며 전 세계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이번 10.1은 브룩라디 헤드 디스틸러 아담 해닛(Adam Hannett)의 감각으로 완성된 여섯 번째 작품으로, 극소량만 생산돼 희소 가치가 더욱 높다.

이와 함께 레미마틴도 기존 XO를 재해석한 한정판 ‘XO 나이트’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블랙 보틀에 홀로그램 기법을 적용한 패키지는 조명과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빛을 발산하며, 파티나 특별한 모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단순한 꼬냑을 넘어 소장 가치가 높은 디자인 아이템으로도 주목받으며,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수요와 맞물려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제품들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인천공항 1·2터미널점,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옥토모어와 블랙아트, 레미마틴 XO 나이트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희소 라인업으로, 국내 고객들에게 면세점을 통한 특별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애호가들이 찾는 명품 위스키와 꼬냑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다채로운 면세 주류 쇼핑 경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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